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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A] ?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된다.①
간접 인용을 통해 사건 전개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②
외양 묘사를 통해 초점이 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③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④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방향성을 잃고 현실에 절망한 회:① ㉠

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희준에 대한 회원들의 복잡한 감:② ㉡

정을 드러내고 있다.
색채어를 사용하여 고향 마을의 긍정적 미래를 암시하고:③ ㉢

있다.
인물의 허전하고 외로운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여 나타내:④ ㉣

고 있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음전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강하게: ‘ ’⑤ ㉤

표현하고 있다.

40. 보기 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 않은
것은 점? [3 ]

보 기< >
고향 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실적으「 」

로 보여준다 이는 주인공 희준이 속한 청년회에서도 드러. ‘ ’
난다 즉 피폐한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회원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청년회를 여가 선용 모임 정도로 여기는.
소시민성 실천력 없이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있는 인물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계몽하.
고자 했던 희준은 고독한 자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희준.
을 통해 근대적 지식인의 고독과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야학을 통한 농민 계몽보다 장기나 테니스에 열중하는 청‘ ’ ‘ ’①
년회의 모습에서 소시민성이 드러나는군.
회원들이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학생들의‘②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군’ .
장수철과 같은 인물은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실천력을 상실‘ ’③
한 지식인으로 볼 수 있겠군.
희준이 자기만은 산중에 홀로 있는 사람같다고 말하며 느끼‘ ’④
는 의식의 간격은 근대적 지식인이 느끼는 고독이겠군‘ ’ .
희준이 희망에 날뛰어서 낙관하다가도 다시 고적해하는 것‘ ’ ‘ ’⑤
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1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딩아 돌하 당금 에 계십니다( )當今
딩아 돌하 당금 에 계십니다( )當今
선왕성대( )先王聖代 *에 살고 싶습니다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난다면
그 밤이 움이 돋아 싹이 난다면
유덕 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有德

옥 으로 연 꽃을 새깁니다( ) ( )玉 蓮
옥 으로 연 꽃을 새깁니다( ) ( )玉 蓮
바위 위에 접 을 붙입니다( )接
그 꽃이 삼동( )三同 *이 피어난다면
그 꽃이 삼동 이 피어난다면( )三同
유덕 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有德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철사 로 주름을 박습니다( )鐵絲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유덕 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有德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철수산( )鐵樹山 *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 를 먹어야( )鐵草
그 소가 철초 를 먹어야( )鐵草
유덕 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有德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작자 미상 정석가- , ( ) -鄭石歌「 」

선왕성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평화로운 시절: .＊
삼동 세 묶음: .＊
철릭 무관이 입던 옷: .＊
철수산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 .＊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과장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①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③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④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⑤

13년  고1  9월

03



14 국어영역 고1

14 15

42. 보기 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 않은
것은 점? [3 ]

보 기< >
정석가 는 서사「 」 -본사-결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화자,
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동일한 발상의 기법,
을 쓰면서도 생성과 소멸의 시어들을 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사에서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대상과의 인연을 강.
조하고 있다.

연의 선왕성대에 살고 싶습니다는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1 ‘ ’①
를 기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연의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는 임과의 이별을2~5 ‘ ’②
받아들이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은 모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2~5③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상의 기법이 동일하다.

연의 싹이 난다면 피어난다면과 연의 헐게 된다2, 3 ‘ ’, ‘ ’ 4, 5 ‘④
면 먹어야는 생성과 소멸의 대칭 관계를 이룬다’, ‘ ’ .
연의 끈이라는 시어를 통해 대상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임6 ‘ ’⑤

을 강조하고 있다.

[43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진희는 아빠와 함께 여행을 하며 가슴이 설레[ ]

지만 아빠는 진희를 보육원에 남겨 둔 채 사라져 버린다 진희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숙희와 친해지면

서 보육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간다 그러나 숙희는 혼자 입양.

을 가게 된다.

공동 침실 내부 밤S# 70. - ( )

잠을 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는 진희 벌떡 일어나 앉는,
다 잠자는 아이들 사이로 숙희의 자리가 비어 있다. . ㉠그 빈
자리를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는 진희.

마당 외부 낮S# 71. - ( )

탱자나무 울타리 안 담벼락 사이의 어둡고 구석진 곳에 진.
희가 고개를 푹 숙이고서 쪼그려 앉아 있다 탱자나무 그늘.
너머로 햇볕이 가득한 빈 마당이 보인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진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다 발자국 소리 가까이 다가온. ,
다 숙희의 작은 발부터 먼저 보이고 이어 나무 안쪽으로 고. ,
개를 숙여 보는 숙희의 얼굴이 보인다 못 보던 예쁜 새 옷.
을 입고 있다 진희는 여전히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런 진희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는 숙희, .

숙희 미안해. .……
진희 .……
숙희 진짜 미안해.
진희 .……

숙희 잠시 진희를 보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 일어나 돌아,
서 걸어간다 숙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여전히 그 자. .
리에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진희.
롱샷* 빈 마당과 보육원 건물 지붕 위로 잿빛의 구름 그림,
자가 천천히 흘러간다.

현관 앞 내부 낮S# 74. - ( )

㉡비가 내리고 있는 보육원 빈 마당 적막하고 스산하다. .
진희 혼자 현관 앞에 오두마니 앉아 내리는 빗발을 바라보
고 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닫힌 철대문을 보고 있
는 것도 같다 사이 뭔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 .
희 비가 내리는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
비를 맞으며 행정건물 쪽으로 달려가는 진희의 뒷모습.

원장실 내부 낮S# 75. - ( )

구 원장의 책상 앞에 고집스런 표정으로 서 있는 진희 구.
원장은 당혹스런 얼굴로 그런 진희를 쳐다보고 있다.

진희 전화번호는 몰라도 주소는 안단 말예요.
구 원장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그래 주소가 어딘데( ) ?
진희 전주시 다가동 의 주소를 알면 찾아갈 수33 5.

있잖아요.
구 원장 (㉣ 한숨을 내쉰다) .……
진희 찾아가 주세요 가서 우리 아빠 만나야 돼요. .
구 원장 할 수 없다는 듯 주소는 확실하니( ) ?
진희 찾기 쉬워요 중앙 국민 학교 바로 옆이에요. .
구 원장 알았으니까 가서 옷 갈아입어 비 맞았으니까. .
진희 진짜 가볼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
구 원장 그래 약속할게, .

아직도 옷이며 머리칼에서 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진희 그,
제야 한기를 느끼는지 바르르 떨면서 몸을 움츠린다.

행정건물 복도 내부 낮S# 78. - ( )

진희 원장실 방문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는, .
진희 침을 한 번 삼키고 각오한 얼굴로 다시 문을 두드린다. .

원장실 내부 낮S# 79. - ( )

구 원장과 마주 앉은 진희 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고개를. .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던 진희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묻는다, .

진희 정말 맞게 찾아가신 거예요?
구 원장 틀림없어 집 앞에 쌀가게 아줌마도 만났어 니네. .

식구들 그 집에서 살았던 거 다 이야기해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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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 미 믹～미 믹의 렬을 와 같이  기  을 
때주 이에 대한 설명  절  은 것은?

  

미 믹 미 믹 미 믹
◇
□
○

◇ □ ○
□

◇ ○

   미 믹의 렬은 공간  제 에  비롯한 것이 .
   미 믹의 렬은 대  참 의 에 향을 친 .
   미 믹의 렬은 두 부분  누 진 .
   미 믹에 비해 미 믹에  □의 할은 커진 .
   미 믹에  미 믹  전 될  ◇와 ○의 리는 까워진 .

32. < 기>에  설명  는 이곳 은?

  

<  기>
  떠돌이 장꾼인 허 원은 이곳 에   이동 며 

 련을 은 후 의 이 를 견 게 되는  공
간  이동한 .

   산허리  산길
   큰길  
   울

33. < 기>를  윗글을 상한 용  절  은 
것은? [3 툭

  

<  기>
  이 품은 연 주 현재와 의 연결 주 한 인 

재의 선 주  문체 등이 를 이루  에게 
동을  . 리  질문  대 의 을 통해 중 인

의 관계  는 탐  이 용되  .

  허 원의 옛 은 현재의 삶에 향을  군.
  한  재인 핏줄 기 이 기   쉽게 공 겠

군. 
  허 원의  이 의 글 솜  게 꾸며져 

에게 전 되겠군.
  허 원  동이의 대 에  인간  연의 를 는 

의 관이 는군.
  허 원은 동이 모   방  처녀  닐까 는 기대

 탐  질문을  군.

[34~35] 다음 글을 고 물음에 답 시오.  

미 믹 미生死믹 길은
     예  뭇 리 주
     는 간 는 말  
     못  이르  찌 니까.
     느 을 이른 람에
     이에 에 떨 질 잎처 주
     한 에 
     는 곳 모르온 .
     주 찰미彌陀刹믹에  만날 
     미道믹  기 리겠 .

죽 월명 주 제  죽

미 믹  년 를 필 미匹馬믹  니주
     산천은 의 미依舊믹 되 인 미人傑믹은 간 듸 .
     주 평연월미太平烟月믹이 꿈이런  .

죽 길재 죽

34. 미 믹주 미 믹의 형 상 징  절한 것은?

   미 믹는 4 의 율 을 진 .
   미 믹는   품의 표면에  .
   미 믹와 리 미 믹는 3단 의 을 취한 .
   미 믹와 리 미 믹는 이 기 전 에 목 이 .
   미 믹주 미 믹는 탄 를 통해 된 을 낸 .

35. < 기>를 참  ～ 에 난 의 처 를 이해한 
용  절  은 것은? [3 툭

  

<  기>
  의 삶에 대한 이해는 품 상의 을 넓 준 . 
미 믹는 승 인  은 누이를 모 기 위한 품이 주 
미 믹는  왕  몰  모친 봉양을 핑계  향에 
은 한  의 던 을  느 는 
를 읊  는 품이 . 

  : 느 을의 때 이른 람이 는 인 을 통해 예기  못
한 누이의 에 까움을 느  군.

  : 에   만날 때까  를 며 기 리겠 는 
을 통해 슬픔을 종교의 힘   는군.

  :  년 는 간  장 의 제 를 통해 단절된 
 왕 에 대한 쉬움을 표현  군. 

  : 연은 변 는데 의 옛 충신 은 을  는 상
황 에  인 무상을 느  군.

  : 평한 세상이 꿈 에만 겠느냐는 을 통해  
왕 를  겠 는 의 를  군.

15년 고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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